Background: Cytomegalovirus (CMV) infection is a major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We compared the abilities of the recently developed Real-Q Cytomegalovirus Kit (Biosewoom Inc., Korea) and the previously used PANA mPCR CMV Detection Kit (Panagene Inc., Korea) to detect CMV. Methods: We analyzed 300 samples (whole blood: 262, urine: 37, CSF: 1) submitted for qualitative CMV PCR testing during October 2011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Hospital. real-time PCR was performed with a Real-Q Cytomegalovirus Kit and conventional PCR was conducted with a PANAmPCR CMV Detection Kit. Results: The positive rates of both real-time PCR and conventional PCR were 25.3% (76/300), and the kappa coefficient (K) was 0.96 (95% confidence interval (CI), 0.93-1.00). The concordance rate of the Real-Q Cytomegalovirus Kit and the PANAmPCR CMV Detection Kit was 98.7% (296/300), and four out of 300 samples showed discordant results. If the concordant results of 296 samples and the four results confirmed by direct sequencing were assumed to be true,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Real-Q Cytomegalovirus Kit were 97.4% (95% CI, 93.8-100.0%) and 99.1% (95% CI, 97.9-100.0%), respectively. Conclusion: The recently developed Real-Q Cytomegalovirus Kit showed excellen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nd had a high concordance rate with the previously established PANAmPCR CMV Detection Kit, which uses conventional PCR. Furthermore, real-time PCR could decrease the test time, as the electrophoresis step required for conventional PCR is not required for real-time PCR. (Ann Clin Microbiol 2013; 16:19-24)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은 고형장기 이식환자나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며, CMV의 면역기능 저하 효과로 인해 기회감염균에 의한 유병률 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1,2]. 최근 국내에서는 암환자와 이식환 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3,4] CMV 감염을 조기에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CMV 진단 방법으로 혈청학적 항체검사법, 바이러스 배양 법, 제자리부합법(in situ hybridization), 항원혈증검사법, 중합 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등이 있다. 이 중 비교적 간편한 혈청학적 항체검사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 나 감염 후 1-2주가 지나야 CMV 특이항체가 검출되며, 면역기 능 저하자의 경우에는 위음성 결과가 나타나므로 CMV 감염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2]. 바이러스 배양법은 특이도가 높아 확진 시 사용되나 민감도가 낮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점이 있고[5] 제자리부합법은 민감도가 높지만 조직생검 검체 에만 적용이 가능하다[6]. 항원혈증 검사법은 민감도도 높고 반 정량이 가능하여 PCR 검사법 비교평가 시 표준검사법으로 시 행되어 왔으나[7,8] 즉각적인 검체 처리가 필요하고 제조회사 마다 결과의 차이가 있으며 검사실 간 판정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9]. PCR을 이용한 CMV 정성검사가 항원혈증 검사 법보다 더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잠복감염과 현증감염의 감별에 어려움이 있고 특이도나 양성 예측도가 낮다는 한계점 이 있다[10]. 반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은 대수증식기(exponential phase)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의 PCR 검사법에 비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1,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real-time PCR 을 이용한 Real-Q Cytomegalovirus Kit (Biosewoom Inc., Seoul, Korea)와 기존의 PCR 방법을 이용한 PANAmPCR CMV Detection Kit (Panagene Inc., Daejeon, Korea)를 비교, 평가하 고자 하였다.

